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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기반 미디어의 이용이 일상화되어 있는 20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인터넷 

신문, 인터넷 포털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 신뢰도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과의 관

련성을 분석하였다. 미디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이용자들의 미디어 리터러

시 역량에 주목하였다. 미디어 신뢰도라는 것이 이용자들의 미디어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미디어 전반에 대해 갖고 있는 리터러시 역량, 즉 정보 분별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정보 공유 

능력 등이 신뢰도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디어 신뢰도 선행연구에서 주요 

변인으로 밝혀진 미디어 이용동기 및 이용량의 관련성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중 

비판적 이해 능력이 인터넷 기반 미디어 신뢰도에 일관되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

어의 소유구조, 재현된 현실, 상업적 목적, 정보의 왜곡 등 미디어의 속성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유한 이용

자일수록 미디어 신뢰도가 낮았다. 반면, 정보 자체를 평가하고 분별하는 능력은 예상 외로 인터넷 신문 

외에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고 정보공유능력은 모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미디어 신뢰도에 대한 새로운 연구주제 및 논의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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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perception of internet media credibility and influencing factors among 

college students who are routine users of internet-based media. Media literacy competences are 

of primary interest among others in that users’ media literacy such as information evaluation, 

critical understanding of media, and information sharing are assumed to be related to media 

credibility. The results of analysis revealed critical understanding ability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consistently influencing factor. Users with more critical view on media ownership, 

represented reality, commercial intention of media seemed less likely to trust internet media. 

Whereas media use motive for information was found to be a strong predicting factor, motive 

for pleasure showed no relationship with credibility. Based on the findings, suggestions for new 

research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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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문제제기 

스마트폰과 SNS가 주요정보원으로 활용되면서 가짜 

정보와 가짜 뉴스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수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판단하는 것은 미디어 이용자가 반드시 갖추

어야 할 필수능력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둘러싸고 

미디어 전반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

다. 어떤 미디어가 얼마나 신뢰를 받고 있으며 그 신뢰

도의 근간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관련되어 있는가를 고

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심사로 떠올랐다[1].

미디어 신뢰도 평가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매년 측정되고 공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미디

어 신뢰도는 타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평가

를 받고 있다[2]. 기술적 미디어 환경은 앞서가고 있지

만 미디어의 역할과 위상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는 얘기다. 이용자들이 미디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

은 미디어 산업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사

안이 아닐 수 없다. 

미디어 신뢰도(media credibility)는 언론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의 대상이 되어온 영역이다[3][4]. 미디어 

신뢰도는 언론의 역할과 사명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

일 뿐 아니라 이용자들의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시각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

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디어 신뢰도에 대한 연구는 미

디어 산업의 입장에서 특정 미디어가 다른 미디어에 비

해 얼마나 더 높은 신뢰도를 보유하고 있는가를 단순통

계수치로 비교하거나 수치의 추이분석 등에 집중되어

왔다. 즉 신문, TV 등의 전통 미디어와 인터넷 기반의 

뉴미디어 중 어느 쪽이 더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가, 연령대별로 신뢰도의 차이는 있는가 등의 순위비교

가 주를 이루었다[5][6]. 하지만 현재와 같은 미디어 상

황에서는 미디어의 융합 등으로 인해 매체차별화가 점

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수치비교 자체가 무의미해지

고 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미디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이며, 요인들 간의 상호관계는 어

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분석과 탐색이다. 미디어 신뢰

도에서 중요한 핵심은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얼마나 해

당 미디어를 신뢰하는가?’ 라는 이용자의 인식과 그러

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자의 내적 속성이기 때문

이다[7]. 그동안 이용자들의 미디어 이용량, 이용동기 

등이 미디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정치적 성향, 

타인 신뢰도 등의 요인과 신뢰도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소수의 연구들이 보고되기는 했으나[8][9], 본격적인 논

의는 아직 충분치 못하다.

또한 연구들 간의 불일치한 측면이나 상반된 결과가 

제시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연구자들은 미디어 이용과 

미디어 신뢰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쓰는 것이 믿는 것

이다’라는 결론으로 미디어 이용이 신뢰도를 구인한다

고 주장한 바 있다[8][10][11]. 그러나 20대들의 경우 다

른 연령층에 비해 인터넷 기반 매체나 채널의 이용이 

월등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신뢰

도는 그리 높지 않거나, 정치적 정보 등 특정 사회적 이

슈에 대해서는 오히려 TV 등의 전통 미디어에 더 의존

하는 경향이 보고되기도 하였다[12]. 즉 이용이 반드시 

신뢰도를 담보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처럼 서로 상반되는 연구결과들은 미디어 이용과 

신뢰도 간의 관계가 복합적이고 다양한 영향요인에 의

해 중재된다는 의미로 추정해볼 수 있고, 따라서 신뢰

도와 관련된 미디어 이용 행태와 내적 속성의 영향력을 

좀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

자의 내적 속성 중 미디어를 올바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요인에 대해서 주목해

보고자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기본적으로 미디어에 

대한 이용과 활용 능력, 비판적 이해능력을 의미한다. 

미디어 신뢰도가 미디어 자체 및 그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와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신뢰도 평가에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최근 가짜 정보, 뉴

스를 분별하는 능력으로서 이용자들의 미디어 리터러

시 능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뉴스 신뢰도와 미디어 리터러시와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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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 애쉴리, 펩셀, 윌리스의 실험연구[13]에서는 미

디어 리터러시의 핵심적 인식 중 하나인 미디어의 소유

구조에 대한 지식이 미디어 신뢰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미디어 리터러시

가 높은 이용자는 낮은 수용자보다 미디어 시스템 전반

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할 개

연성이 높다고 보았다. 또한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 확

장을 위한 측정문항 구성을 탐구한 김정윤, 성동규[14]

는 정보 접근성이 확대되고 정보의존도도 높아지는 현

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정보에 대한 신뢰도 및 미디어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에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과 미디어 신뢰

도 평가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미디어 신뢰도와 미디어 리터러시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탐구하지는 않았지만 두 개념 간의 

유의미한 관련성에 대한 가정의 타당성을 제공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바로 이러한 가정을 근간으로 하여 20

대 대학생들의 인터넷 미디어 신뢰도가 기본적인 정보

이용행태 및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과 어떻게 연관되는

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20대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앞

서 언급한대로 인터넷 미디어가 20대들의 주된 이용매

체임에도 불구하고 신뢰도가 높지 않은 점, 그 원인 규

명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아직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한 것이다. 또한 인터넷 미디어는 하나의 단일 정보원

이 아니라 인터넷 신문, 포털, 블로그, SNS 등 다양한 

정보원 혹은 서비스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여러 유형의 인터넷 정보원에 대한 신뢰도가 20대 이용

자들의 내적 요인들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검토

1. 미디어 신뢰도와 영향요인의 탐색

미디어 신뢰도(credibility)는 특정 미디어와 채널을 

통해 전달된 메시지가 수용자들에게 얼마나 믿을만한 

것으로 인지되는지를 의미한다. 박노일, 정지연, 장정헌

[15]은 언론학 연구에 있어서 미디어 신뢰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 개념이 미디어의 기술적 특징 및 이용, 그리

고 수용자의 태도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

고 보았다. 

학술적 차원에서 미디어 신뢰도 연구의 관심은 주로 

정치 및 선거 뉴스 및 정보원으로서의 미디어가 얼마나 

믿을만한 것으로 인식되는가에 모아져 있다. ‘신뢰도’라

는 개념 자체가 정확성이나 공정성 등과 연계되는 개념

임을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미디어 신뢰도 문제는 정확성이나 사실성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디지털 미디어,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는 

정보의 의미가 상당히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

넷 기반 미디어에서는 뉴스와 정보의 구분도 모호할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생활, 연예 등, 내용의 범주도 경계

선이 분명하지 않고 이용자들의 정보소비행태나 인식 

역시 분야별 분류기준을 전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는 과거 TV나 신문 등 전통 미디어에서 뉴스 프로그램, 

정보 프로그램, 혹은 정치면, 사회면 등의 분류기준으로 

정보가 제공되던 상황과는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미디어 신뢰도는 단지 뉴스나 사실성 정보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미디어 전반 혹은 채널에 대한 인

식을 바탕으로 검토하되,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이며, 그것이 미디어 신뢰도를 어떻게 형성하는가

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미디어 신뢰도와 연계될 수 있는 영향요인들에 대한 

탐구는 그리 활발하지 않았다. 현황으로서의 신뢰도 수

치조사와 분석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신

뢰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변인들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미디어 신뢰도와 연계될 수 있는 다양한 이용자 변인들

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보고되면서 이용자 

속성 변인이 미디어 신뢰도의 예측변인으로 유용하다

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이용자들의 미디

어 이용 동기는 미디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용의 목적이 분명한 집단이 관행적인 이

용집단보다 미디어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8]. 미디어 이

용량의 경우 가장 빈번하게 조사된 요인이기는 하나 연

구결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용과 신뢰도는 무관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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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7][12], 이용을 많이 할수록 신뢰하는 경향이 있거나

[6] 등으로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뉴스 등 특정 미디어 장르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에서

는 매체의 편향성에 대한 지각이나 이용자의 이슈편향

성 등이 미디어 신뢰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현정의 논문에 따르면, 뉴스 소비자들이 

매체가 편향되었다고 인식할수록 뉴스 사설이 선택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인식하면서 신뢰도를 낮게 평가하

였다[16]. 이용자 개인의 이슈편향성도 미디어 신뢰도

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경, 

김봉덕은 뉴스 소비자들의 뉴스가치 인식과 이슈의 중

요성 인식, 그리고 뉴스의 편향적 지각이 신뢰도 평가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9]. 연구자들은 자신

의 이슈편향성이 높은 이용자들이 오히려 해당 매체를 

더욱 신뢰하는 결과가 이전 선행연구와는 반대되는 것

을 지적하면서 개인의 이슈편향성이 뉴스소비를 왜곡

할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뉴스라는 

특정 정보유형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관련 변인들

이 미디어 전반에 대한 신뢰도로 확대시키기는 어렵다. 

뉴스나 정치 정보 등에 대한 신뢰도와 인터넷 미디어 

전반에 대한 신뢰도 인식은 전혀 다른 양상을 띨 수 있

기 때문이다.

2. 미디어 리터러시와 미디어 신뢰도의 연관성 

김은미, 양소은[17]은 전통적 의미의 비판적 이해 리

터러시를 현재의 디지털 미디어 사회에서는 정보리터

러시라고 명명하면서 무한한 정보를 접하고 있는 이용

자들이 어떻게 원하는 정보를 찾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지가 미디어 리터러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

보의 이해 및 판단능력은 콘텐츠의 수용과 생산의 측면

에서도 어떠한 내용의 정보에 반응할 것인지, 어떠한 

정보를 상대와 공유할 것인지를 가늠하는데 중요한 기

반이 된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사실적 정보와 허위 정보를 분간하는 것이 

미디어 정보이용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중요한 역

량이라는 주장이 보편화되면서 정보리터러시, 뉴스리

터러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사실정보와 허위

정보를 분별하기 위한 적절한 정보확인 능력은 과거보

다 더욱 필수적인 능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18]. 특히 

최근 미디어 환경의 필터버블 경향에 갇혀 자신의 판단

이나 생각을 지지하는 뉴스 콘텐츠에 선별적으로 노출

되는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뉴스에 대한 비판

적 성찰능력을 키우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

이 점차 커지고 있다.

양정애, 최숙, 김경보[19]는 리터러시 능력을 메시지

에 대한 접근, 이해, 분석, 평가능력과 비판적 태도로 메

시지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능력 및 메시지 생산과정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라고 정의내린다. 이러한 리터러시 

능력을 미디어 신뢰도와 연결시켜보면, 미디어 리터러

시 역량이 높은 이용자는 낮은 이용자에 비해 자신이 

알고 있는 미디어 시스템 전반에 대한 맥락적인 가치 

평가를 함께 투사해 개별 메시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

다고 할 수 있다[20].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은 미디어 환경에 따라 유기적

으로 변화해왔고 리터러시를 탐구하는 많은 연구들이 

미디어 환경에 따라 이 개념에 포함된 하부요인들의 속

성을 밝히는데 노력을 기울여왔다[21][22][27]. 예컨대 

전통적인 미디어 리터러시가 미디어에 대한 접근, 이해, 

생산의 개념으로 세분화한다면, 현재와 같은 인터넷 기

반 소셜 미디어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 이용

자의 상호작용 및 참여, 공유의 개념 등에 더 주목한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하나의 단일 개념으로 보지 않고 세

부적 역량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은 그만큼 미디어의 이

용행태가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이기 때문이다. 

기존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종합해볼 때, 미디어 신뢰도와 연계하여 영향력을 검토

해볼 필요가 있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선별해볼 수 

있다. 첫째,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역량이다. 비판

적 이해 역량은 미디어 정보와 콘텐츠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제작되고, 지원받고, 보호되고, 

평가되고, 또 공유되는 지를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즉 

미디어와 정보산업의 기능, 역할, 권리, 책임 등을 비판

적인 시각으로 볼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한다.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능력을 미디어 신뢰도와 연계시킬 때,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미디어가 전달하는 정보를 ‘진실

(truth)’이라고 인식하는가의 문제다. 미디어 정보나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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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진실이라고 믿는 이용자라면 미디어에 대한 신뢰

도가 높을 것이고, 미디어 정보를 재현된 진실

(represented truth)이라고 보는 비판적 리터러시 관점

에서는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각

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23]. 비판적 이

해 능력은 최근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더욱 필요한 능력

으로 부각되고 있다[22][24]. 졸스와 윌슨은 그동안 미

디어 이용기술 습득을 중심으로 한 도구적 미디어 리터

러시에 대한 반성과 함께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를 다

시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25].

둘째, 미디어 정보를 활용하는 기술적 리터러시 능력 

중 불필요한 정보를 차단하고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며, 

정보에 대해 의심해보는 등의 능력을 신뢰도 평가와 연

계해볼 수 있다. 이는 미디어 정보를 검색하고 수용하

는 과정에서 정보원에 대한 평가나 정보의 분별을 통해 

정보를 걸러내는 능력을 의미한다. 인터넷 미디어 환경

에서 무수하게 쏟아지는 정보를 검색하고 자신에 맞게 

활용하며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은 최근의 정보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19]. 

셋째, 미디어 정보의 전달과 공유를 중심으로 한 소

통적 미디어 리터러시 역시 앞의 비판적 이해나 정보분

별 리터러시와 관련되어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연구들

에 의하면 미디어와 정보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용자들은 정보의 판별능력도 높은 경향이 있으

며, 그러한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는 데 있어서 보다 신

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26]. 이러한 결과

를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의 세부적 구성요인들이 상호

작용을 통해 미디어 정보평가, 혹은 신뢰도 평가와 관

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연구가설 1 : 20대 대학생들의 인터넷 신문 이용량, 

이용동기 및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은 인터넷 신문의 신

뢰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 20대 대학생들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이

용량, 이용동기 및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은 인터넷 포

털사이트의 신뢰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 20대 대학생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이용량, 이용동기 및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은 사

회관계망서비스(SNS)의 신뢰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연구목적과 선행연구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조사설계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20대들의 인터넷 관련 미디어의 신뢰

도 평가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자 요인들을 분석하

기 위해 수도권 지역의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대학의 언론 

관련 교양수업을 수강 중인 대학생 350명을 대상으로 

직접 기입식 설문지를 배포하여 그 중 불성실한 응답지

를 제외한 325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설문

의 내용은 20대 대학생들의 인터넷 신문, 인터넷 포털

사이트, SNS에 대한 신뢰도,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그

리고 해당 미디어의 이용정도 및 이용동기, 인구학적 

속성 등으로 구성되었다. 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인터넷 관련 미디어의 신뢰도에 대해 위계

적 회귀분석을 통해 각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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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명 측정항목
요인
적재치

고유값

비판적
이해
능력

미디어의 타인집단에 대한 편견 .648

4.261

미디어현실과 실제현실 차이 .547

미디어의 정보축소 및 정보생략 .606

미디어의 이윤추구 목적 .542

미디어는 사람들에게 영향력 .667

광고내용의 허구성 .525

미디어 소유주에 따른 정보왜곡 .707

2. 주요 측정변인

2.1 미디어 신뢰도

미디어 신뢰도의 측정방식은 단일항목으로 측정하여 

매체 간 비교를 하느냐, 혹은 지수형식의 세부평가항목

을 바탕으로 분석하느냐로 크게 구분된다. 선행연구자

들은 두 가지의 측정방식이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는 

바, 연구의 목적에 따라 차별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

음을 지적한다[7][12]. 

세부항목을 통한 미디어 신뢰도 연구들은 대부분 뉴

스 미디어를 중심으로 하여 뉴스의 정확성, 사실성, 등

을 측정하는 경우이다. 구체적인 뉴스 정보의 신뢰도를 

조사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뉴스 미디어의 신뢰도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장정헌 등의 연구는 20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통령 선거기간 중 선거관련 정

보원으로서 매스 미디어 정보원에 대한 신뢰도를 믿음

성, 정확성, 공정성, 심층성 등 4가지 기준으로 평가하

였다[12]. 반면 하위개념을 설정한 신뢰도 측정의 경우 

하위개념의 정의가 제각각이고 제3의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하려고 할 때는 각 매체별 차이를 검증하기가 매우 

복잡하고 힘들어진다는 것을 단점으로 지적된다[7].

본 연구에서는 뉴스 등 특정정보 콘텐츠에 대한 신뢰

도가 아니라 미디어 전반에 대한 신뢰도와 그 영향요인

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장정욱, 류춘렬의 연구

[7]에서 사용된 단일측정항목을 선택하였다. 즉 ‘귀하는 

다음 인터넷 미디어를 얼마나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

을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2.2 인터넷 미디어 유형

장정헌 등[12]은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 평가

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

면서 인터넷에 존재하는 정보의 유형이 개인적 수준의 

홈페이지에서 대안언론 사이트, 동영상 사이트, SNS 

사이트 등 종류와 형식이 다양해서 인터넷 미디어 신뢰

도를 일관되게 측정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그 이유로 

꼽았다. 이처럼 인터넷 기반 정보원의 스펙트럼이 다양

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하나의 미디어로 전제하고 신뢰

도를 측정하기 보다는 주요 유형으로 분류하여 신뢰도

를 측정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인터넷 기반 정보원의 유형은 인터넷 뉴스, 포털, 유튜

브, 블로그, 팟캐스트, 페이스북, 인터넷 게시판, 트위터 

등 상당히 세분화할 수 있는데 이들 각각에 대한 신뢰

도를 모두 측정하는 것은 본 연구의 목적과는 맞지 않

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보원으로서의 인터넷 신뢰

도라는 연구목적에 근거하여 인터넷의 유형을 주된 정

보의 특징이나 전달방식의 차이에 따라 크게 인터넷 신

문, 포털 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2.3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의 측정항목은 미디어 리터러

시 역량척도를 개발한 안정임, 서윤경, 김성미[21]의 연

구에서 활용한 측정항목 중 본 연구에 적합한 세부척도

를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미디어 리터러시를 측정하는 

연구들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하위요인을 활용하고 있

지만[27][28],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 이해능력, 정보분

별능력, 정보공유능력의 3가지 하위 리터러시요인이 인

터넷 기반 미디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해보

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항목의 타당성과 

내적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및 크론

바하 신뢰도계수검증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요인분석의 추출모델은 주성분분석 방식, 회전은 

직교회전방식을 택하였다.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은 3개

의 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각 항목의 요인적재치는 .50 

이상의 비교적 안정적인 수치를 보여주었다. 신뢰도 계

수 역시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척도 타당성및신뢰도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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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종류에 따른 정보의 차이 .664

미디어 편집, 배열로 인한 왜곡 .703

이용자 특성에 따른 정보해석차이 .695

특정이용자 대상 미디어 내용구성 .537

Cronbach's α=.821

정보
공유
능력

나의 글,의견 인터넷미디어 공유 .801

3.674

관심글,의견,정보 인터넷미디어 공유 .774

타인글,의견,정보에 댓글의견제시 .613

사진,동영상등 인터넷미디어 공유 .688

사진,동영상등 지인 공유 .754

정보제공 통한 협업,과제수행 .578

Cronbach's α=.857

정보
분별
능력

미디어별 정보의 차이 인식 .516

2.293

미디어별 정보의 비교 .706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비교 .638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함 .611

특정 정보 차단필터를 설치 .545

정보에 대해 관련기관에 문의 .533

Cronbach's α=.751

2.4 인터넷 미디어 이용동기 및 이용량

미디어 이용의 목적과 동기, 또는 미디어 의존도 등

이 미디어 신뢰도와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들

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이용행태와 관련하여 이용

목적과 이용량의 두 개 변인을 선정하였다. 먼저 인터

넷 이용목적과 관련하여서는 루빈과 퍼스[29]의 TV 시

청 동기 유형(도구적, 관행적)을 원용하여 인터넷의 정

보 수단으로서의 중요성과 오락 및 휴식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질문하였다. 즉 ‘인터넷 신문, 포털, SNS 등은 

정보를 얻기 위한 수단 / 오락적 즐거움을 얻기 위한 수

단으로 얼마나 중요한가?’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또

한 인터넷 이용량은 각 유형의 인터넷 서비스를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역시 5점 척도로 측정하여 이들 변인이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IV. 연구결과

1. 응답자 특성 및 변인별 응답현황

본 연구의 설문 응답자의 특성과 각 변인별 평균값,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표 2. 응답자 특성 및 변인별 평균값/표준편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 161 49.5%

여 164 50.3%

학년

1학년 49 15.1%

2학년 71 21.8%

3학년 101 31.1%

4학년 104 32.0%

전공

인문 51 15.7%

사회 225 69.2%

자연/공학 49 15.1%

평균연령 23.1세(SD=2.18)

변인 평균 표준편차

이용량

인터넷 신문 3.01 .589

인터넷 포털 3.89 .631

SNS 3.92 .522

정보적 
이용동기

인터넷 신문 3.63 .926

인터넷 포털 3.76 .978

SNS 3.10 1.037

오락적 
이용동기

인터넷 신문 2.96 .987

인터넷 포털 4.00 .844

SNS 3.98 .949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정보분별능력 3.69 .581

비판적이해능력 3.99 .474

정보공유능력 2.70 .933

신뢰도

인터넷 신문 2.85 .807

인터넷 포털 2.85 .745

SNS 2.53 .822

2. 회귀분석 결과

인터넷 관련 미디어 신뢰도에 대한 독립변인들의 영

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1단계에서는 응답자의 성별, 연령 등

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고, 2단계에서는 각 미디어의 

이용량, 이용 동기를, 3단계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

량 3개 요인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인터넷 신문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예측변인들의 전체 설명량은 17.7%였으며, 이 중 정보

적 동기(β=.366)와 정보 분별 능력(β=-.123), 비판적 이

해 능력(β=-.120)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

타났다. 즉 인터넷 신문을 정보를 이용할 목적으로 보

는 이용자일수록 인터넷 신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 

특정 인터넷 신문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미디어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는데, 이는 ‘이용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뒷받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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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11]. 그에 비해 오락적 목적의 이용 동기는 유의

미한 영향력을 보여주지 않았다.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중 정보 분별 능력과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능력이 비슷한 수준으로 인터넷 신문

의 신뢰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 정보를 잘 사용할 줄 알고 정보의 분별과 보호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자일수록 인터넷 신문에 

대한 신뢰도는 낮았다. 또한 미디어의 현실재현, 정보왜

곡, 이윤추구 등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이 높을수록 신

뢰도 평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공유와 관련

된 리터러시 능력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 예상으로는 특정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사람들이 그로부터 얻은 정보를 타인과 공유할 것으로 

생각되나 실제로 유의미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β t p

통제변인
성별  .005 .093 .926

연령 -.007 -.131 .896

R
2

.007

이용변인

이용량 -.017 -.325 .745

정보적 동기 .366 6.694 <.001***

오락적 동기 .089 1.626 .105

R
2
 change .158***

미디어 
리터러시변

인

정보 분별 능력 -.123 -2.273 .024*

비판적 이해 능력 -.120 -2.249 .025*

정보 공유 능력  .068 1.268 .206

R
2
 change .038**

Total R
2

.177***

*p<.05, **p<.01, ***p<.001

표 3. 인터넷 신문 신뢰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두 번째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한 신뢰도의 경우

[표 4], 예측변인의 설명력은 12.4%였다. 역시 정보 동

기가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으며(β=.325), 미디어 리터

러시 변인 중에는 비판적 이해가 부정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대 이용자들의 인터넷 포털에 

대한 신뢰도는 정보적 동기가 높을수록, 그리고 미디어

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이용량이나 정보 분

별능력, 정보 공유능력은 별다른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신문의 경우와는 달리 정보분별 리터러시능

력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특성이 오락적 내용을 포함

한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포함하기 때문에 정보의 활

용이나 보호 등의 리터러시적 역량의 필요성이 높지 않

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는 동일한 인터넷 기반 미디

어이지만 매체 특성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차이

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β t p

통제변인
성별  .023 .401 .689

연령 -.006 -.110 .913

R
2

.007

이용변인

이용량 .000 -.001 1.000

정보적 동기 .325 5.665 <.001***

오락적 동기 .088 1.509 .132

R
2
 change .120***

미디어 
리터러시변

인

정보 분별 능력 -.053 -.942 .347

비판적 이해 능력 -.119 -2.145 .033*

정보 공유 능력 -.004 -.076 .939

R
2
 change .019**

Total R
2

.124**

*p<.05, **p<.01, ***p<.001 

표 4. 인터넷 포털사이트 신뢰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셋째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설명력은 인터넷 신문이나 포털

사이트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5]. 예측변인의 

설명력은 31.8%로 다른 두 매체보다 두 배 가량 높았으

며, 영향변인 중에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정보적 동기(β

=.524)가 p<.001 수준에서 강력한 영향변인으로 나타났

다. 정보적 동기에 의해 SNS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은 

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는데, 이를 역으로 보면 그 매

체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얻기 위해 

그 매체를 이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특히 

SNS와 같이 가짜 정보나 뉴스의 유통이 다른 인터넷 

미디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미디어의 경우 이용

동기와 신뢰도 간의 인과관계를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

다.

리터러시 변인 중에서는 다른 미디어 유형과 마찬가

지로 비판적 이해가 부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β=-.109), 정보분별 능력은 경계선상의 유의도를 

보여주었다(p=.056). 미디어의 속성에 대한 비판적 시

각을 보유한 이용자들은 인터넷 기반 미디어 전반에 대

해 낮은 신뢰도를 보여줌으로써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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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비판적 이해능력이 미디어 신뢰도에 강력한 영향변

인임을 증명하였다. 

β t p

통제변인
성별  .066 1.325 .186

연령 .050 .991 .323

R
2

.016

이용변인

이용량 .016 .323 .747

정보적 동기 .524 9.528 <.001***

오락적 동기 -.042 -.786 .433

R
2
 change .292***

미디어 
리터러시변

인

정보 분별 능력 -.095 -1.921 .056

비판적 이해 능력 -.109 -2.181 .030*

정보 공유 능력  .078 1.513 .131

R
2
 change .028**

Total R
2

.318***

*p<.05, **p<.01, ***p<.001

표 5.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신뢰도에 대한 위계적 회귀

분석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기반 미디어의 이용이 일상화

되어 있는 20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인터넷 신

문, 인터넷 포털, 사회관계망(SNS)에 대한 신뢰도와 그

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미디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본 연구에서는 

특히 이용자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에 주목하였다. 

미디어 신뢰도라는 것이 이용자들의 미디어에 대한 인

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미디어 전반

에 대해 갖고 있는 리터러시 역량, 즉 정보분별 능력, 비

판적 이해 능력, 정보 공유 능력 등이 신뢰도 인식에 영

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디어 

신뢰도 선행연구에서 주요 변인으로 밝혀진 미디어 이

용동기 및 이용정도의 관련성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중 비판적 이해 능

력이 인터넷 기반 미디어 신뢰도에 일관되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디어의 소유구조, 재

현된 현실, 상업적 목적, 정보의 왜곡 등 미디어의 속성

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보유한 이용자일수록 미디어 신

뢰도가 낮았다. 이는 본 연구의 세 가지 인터넷 기반 미

디어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보 자체를 

평가하고 분별하는 능력은 예상 외로 인터넷 신문 외에

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고 정보공유능력은 모두 영향

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미디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보 자체에 대한 직접적 

평가나 분별, 공유하는 능력이 아니라 미디어 전반에 

대한 거시적 이해, 미디어 속성과 메커니즘에 대한 비

판적 시각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 정보,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특정 정보의 판별능력보다

는 미디어 전반에 대한 비판적 이해능력을 키우는 교육

의 필요성을 제기해준다.

또 하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인은 각 

미디어에 대한 ‘정보적’ 이용 동기였다. 인터넷 신문, 포

털, SNS를 정보를 얻기 위한 동기로 이용하는 대학생

일수록 해당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오락적 이용 동기는 미디어 신뢰도에 별다른 영

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유형의 

정보가 넘치는 인터넷 기반 미디어에서 이용자들이 이

용경험을 통해 신뢰도를 형성한다기 보다는 이미 자신

이 갖고 있는 이용동기에 따라 신뢰하는 미디어에 접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어찌 보면 정보에 대

한 신뢰도가 있는 미디어에 대해 동기가 형성되며 다시 

해당 미디어의 신뢰로 이어지는 일종의 순환구조가 존

재한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구조

의 선후관계를 살펴보지 못했지만 향후 신뢰도와 이용

동기 간의 상호작용성과 영향력의 방향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요청되는 대목이다. 

한편 오락적 동기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경우는 신뢰

도에 영향이 없었는데, 이를 통해 인터넷 기반 미디어

에 대한 신뢰도는 정보 습득 등 도구적 미디어 이용과 

관련이 있으며 관행적 미디어 이용, 즉 오락이나 휴식

을 위한 미디어 이용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터넷 기반 미디어는 온갖 유형의 정보가 혼재되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은 자신의 목적에 따라 미디

어를 이용하며 이것이 신뢰도와 연동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선별되지 않은 각종 정보가 난무하는 SNS 

이용에서 정보적 이용 동기가 신뢰도에 가장 큰 수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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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 점은 이용자들이 미디어 이용에 대해 상당히 의식

적인 선택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디어 이용량은 선행연구에서 빈번하게 분석된 영

향변인이기는 하나 분석결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많이 

이용할수록 신뢰도가 높다는 연구와 특히 인터넷 미디

어의 경우는 이용은 많이 하지만 신뢰도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연구들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인터넷 기반 미디어 이용량이 신뢰도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대해서

는 두 가지 해석을 제시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인터넷 

미디어는 늘 이용하고 있는 상시 이용 미디어이기 때문

에 더 이상 변인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추

측이다. 또 하나는 전체적 이용량에는 정보적, 오락적 

이용 동기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력의 방향

성이 분산되지 않았을까 라는 추정이다. 어떠한 경우든 

미디어 이용량과 이용 동기 등 이용관련 변인들에 대한 

다각적인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신뢰도와 영향요인에 대한 기

초적인 분석에 바탕을 둔 것이지만, 미디어 신뢰도가 

이용자들의 내적 특성 및 의도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해준다. 이용자들의 미디어 신뢰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내적 요인을 밝혀내는 것은 미디

어 신뢰도 개념의 확장이나 현실적 논의의 지평을 확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미디어 신뢰도의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이용자들의 신뢰도 인식

을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미디어 산업과 이용자 모

두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미디어 신뢰도에 대한 연구들은 미디어 유

형들 간의 신뢰도 순위검토나 정치나 선거 등 특정 상

황에서의 미디어 신뢰도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였

다. 그러나 현재의 미디어 환경이 점차 더 정보의 복합

성과 의존성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추세에서 

미디어 이용자들의 정보인식 및 미디어 전반에 대한 비

판적 인식은 필수불가결한 능력이 될 전망이다[22][25]. 

본 연구는 그러한 추세에서 지금까지 신뢰도 연구에서 

주목하지 못했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에 주목하고 이

를 의미 있는 영향변인으로 밝혀냈다는 데 의의가 있

다.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과 미디어 신뢰도, 정보의 평

가 등은 향후 우리 미디어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로 심층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연구의 한계점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

는 비교적 적은 규모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미

디어 신뢰도를 고찰한 기초적인 연구로서 몇 가지 한계

를 지니고 있다. 우선 인터넷 기반 미디어의 유형이 상

당히 다양화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3가지 종류의 미디

어에만 제한한 점을 들 수 있다. 인터넷 신문, 포털, 

SNS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미디어가 활용되고 있기 때

문에 이 연구의 결과를 모든 인터넷 기반 미디어에 대

한 신뢰도로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같은 

유형의 미디어라 하더라도 구체적 종류에 따라 신뢰도

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같은 SNS라 하더라

도 트위터, 페이스북, 대화기반 서비스 등에 따라 이용

자들의 이용 동기 및 신뢰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보

다 세분화된 미디어 유형에 따라 이용자의 내적 속성변

인이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후연구를 통

해 밝혀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한계점은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의 측정방식

이다. 미디어 신뢰도 연구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의 

관련성을 검토한 연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존의 미디

어 리터러시 역량 측정항목을 차용하여 연구를 진행하

였다. 그러나 미디어 신뢰도, 정보 판별 등의 개념을 기

저에 놓고 이에 적합한 리터러시 측정항목을 세밀하게 

선정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미디어 리터러시 자체가 상

당히 광범위한 영역이고 이 중 미디어 신뢰도에 직접적

으로 연계되는 측정항목들을 추출해내는 작업은 앞으

로 미디어 신뢰도 연구에서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편의표집방식으로 선정한 집단을 조사대

상자로 하였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설문대상자들은 다양한 전공자들이기는 하나 

언론 관련 교양수업을 수강 중인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미디어에 대한 관심이나 미디어 이용행태가 다른 집단 

학생들과는 기본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볼 수 있다. 미디어 신뢰도를 결정

하는 이용자의 내적 속성변인을 추출하는 연구라는 점

에서 보다 다양한 층위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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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요구된다. 그럴 경우, 본 연구에서 언론에 관심

을 가진 20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결과가 일반 미

디어 이용자 집단 전반에 어떻게 일반화되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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